
구라보 - 미국으로 “스핀에어” 수출 확대 

 

구라보가 개발하여 일본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중공(中空) 면사 

“스핀에어”가 미국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어 날 것 같다. 미국에서는 3년 전

부터 일부 기업에서, 보기보다 무겁다는 것이 약점으로 되어 있는 면사대신

에, 가격이 비싼 스웨터(sweater)에 “스핀에어(spin- air)” 실을 채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스핀에어”는 미국시장에 지난 2년 동안에 500곤(梱)을 수출하고 

있다. 2003년 2월에는 구라보가 뉴욕에서 “스핀에어” 등 신상품의 제안활동에

서 “이 실의 심부분이 중공으로 되어 있어, 겉보기 굵기보다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다”는 장점을 홍보한 결과가 주효하여, 몇몇 신

규고객이 이 실의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상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한 신규고객은 상당한 양의 “스핀에어” 실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다른 회사들로부터 오퍼(offer)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구라보는 이제까지 실의 수출을 판매계획에 편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혹시 

거래가 중단되어도 당초 판매계획을 달성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출량이 너무 적었었는데, 지금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 판매계획에 표면화할 것도 고려하

고 있다. 

그 동안 수출은 염두에도 두지 못하였었는데, 이제는 “해외고객을 위한 신

상품 개발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다. 구라보는 2002년 12월에 

프랑스에서 열린 실 전시회 “엑스포 필”에 “스핀에어” 등의 차별화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영업직원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파견하여 고객들

에게 충분히 기술적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었다. 



“스핀에어”는 구라레가 상품화한 수용성 비닐론 단섬유 “구라론 K-Ⅱ”를 

심으로 하고 면으로 표면을 감싸주는 2층 구조사를, 후처리(後處理)로 수용성 

“구라론 K-Ⅱ”를 물로 녹여 제거하면 중공 면사가 된다. 구라보는 “마루가메

(丸龜)” 공장, “간논지(觀音寺)” 공장을 주축으로, 안조(安城), 호조(北條), 오까

야마(岡山)의 5개 직영공장에서 “스핀에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 실의 월 생

산량은 5개 공장에서 합계 200곤 정도이며, 해외에서는 타이의 “타이 구라

보”와 인도네시아의 “구라보 마눙갈 텍스타일”에서도 이 실을 생산하고 있으

며, 월 생산량은 두 공장에서 합계 100∼150곤 정도이다. 

미국시장으로 수출될 “스핀에어” 실은 홍콩 생산거점에서 편성·봉제되고 

있어, 원사는 홍콩으로 수송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납기의 요구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이 “마루가메” 공장에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타이 

구라보” 등의 해외  자(子)회사가 원사를 공급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